
정부, 유전자 농산물 개발중…
김동태 농림장관 , 태풍영향 쌀 수확량 평년보다 5- 7% 감소 예상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9월11일 정부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유전자조작(GMO) 농산물을 시험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김동태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식량확보 전략상

GMO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기능성 농작물을 포함한 20개 품목 50종류의 GMO 농산물

을 개발중이라고 역설했다.

또 GMO 농산물의 환경 및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중이며, 앞으로 소비자들을 참여시켜 결과적

으로 소비자들이 GMO 농산물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각료가 정부차원에서 GM0 농산물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이와 함께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2002년 쌀 작황이 좋지않아 쌀 수확량이 평년보다 5-7%(200만섬)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 농민들이 농산물 개방에 대해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자인 농민이 기업인이나

도시민 등 소비자의 마음을 잡지 않고서는 농업발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농민들은 농업 이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지 그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고객을 내쫓

는 격 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 농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조직화돼 있다는 프랑스 농민들보다 더 잘 조직화돼 있고 목소리도

크나, 개방화 추세에 맞춰 농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태 장관은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1998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안에

체결돼야 하며, 칠레가 이미 유럽연합(EU)과 FTA를 타결한 만큼 한국-칠레 FTA도 그 수준에서 합의돼야 한

다고 주장했다.

< Chemical Daily N ews 2002/ 09/ 17>


